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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홈페이지 정보공개 항목 모니터링 결과 

* 홈페이지 아쉬운 점 

- 청구자가 SH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하기 위한 경로 찾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.

(메인이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아이콘 같은 링크를 통해 바로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

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.)

- 비공개 문건에 비공개 사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.

(사유표시 필요함)

- 결재문서 원문공개 페이지 상단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

있게 되어 있어 편리했지만 문서를 열람한 후 돌아가면 다시 초기 설정 상태로 돌아온다.4

(다시 기간을 설정해야하는 불편함과 이전에 열람했던 페이지가 아닌 1페이지로 돌아가 다

시 검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.) -> 검색하기에 불편함이 있다.

- 그 밖의 부분공개로 표시되어 있으나 문서 내부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는 문서, 같은 페

이지가 존재하고, 문서 검색 기간에 해당하는 문서가 나타나지 않거나, 문서 목록 연계부족, 

문서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가 나타났다.

2. 그 밖에 정책 제안

- 문서목록공개 페이지 내 카테고리 분류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.

-> 문서목록공개 페이지에도 현안별, 부서별 등의 중간 분류로 검색할 수 있게 한다면 이

용자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

- 청구자가 정보공개 포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, ‘정보공개 개요’페이지에 있는 정보

공개포털 링크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편을 겪는다. 현재 대한민구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

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. 

-> 자체적 정보공개청구 페이지 개설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. 

또한, 해당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SH공사 메인 홈페이지의 아이콘 등 바로 정보공개청구 페

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.



- 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

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. (특히 중복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안)

  ->  청구자가 청구할 때 키워드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비슷한 내용이 검색

되면 바로 그 데이터 정보 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중복청구를 막는 정책

-> 업무 담당자가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청구내용이 비슷한 경

우에도 바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할 수 있게 하거나, 거절 의사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

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.

-> 중복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있는 데이터와 다른 청구자가 청구한 내용에 대한 

키워드, 관련 내용을 쉽게 사전에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

다.


